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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차를 구입하면 금지옥엽, 행여 스트레치라도 날

까 봐 조심 또 조심한다. 그리고 더 아늑하고 편하게 

운전하기 위해 차량 구입 후 이것저것 장치하기도 

한다. 새 차 구입 후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?

◈ 창문 틴팅 하기

많은 사람들이 차를 구입하고 창문 틴팅을 한다. 

틴팅은 자외선으로부터 운전자나 탑승자의 눈과 피

부도 보호해 주고, 자동차 시트 등을 보호해 준다. 틴

팅은 연비 절감의 효과도 있다.

틴팅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율을 고려해야 한다. 자

외선 차단율이 75% 이상의 필름으로 시공하는 것

이 좋다.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너무 짙은 

선팅지를 사용하면 시야가 차단되어 안전 운행에 방

해됩니다. 

자동차 틴팅을 할 때는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한

다. 캘리포니아는 가시광선 투과율(VLT)로 틴팅 밝

기를 규제한다. 

전면유리는 상단 4-5인치만 반투명 틴팅이 가능

하다. 앞유리 상단에 짙은 남색으로 착색이 돼있는 

차를 보면 이해 쉽다. 그 외 틴팅 필름을 시공하는 것

은 불법이다.

1열 옆유리는 VLT가 70% 이상 되어야 하고 원칙

적으로 틴팅이 금지돼 있다. 피부 문제 때문에 자외

선 차단이 필수인 환자의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

해 VLT 70% 이상의 투명한 자외선 차단 필름을 1열

에 시공할 수 있다.

2열과 뒷유리는 짙게 틴팅이 가능하다. 단 반사가 

되거나 붉은색이나 호박색 계열의 틴팅은 금지돼 있

다. 자외선 차단은 75% 이상의 필름으로 시공하는 

것이 좋다. 

틴팅시공이 된 차량은 틴팅 제조사 또는 시공업체

가 발행한 VLT 증명서를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.

◈ 차체 내부 프레임의 부식을 막아주는 이너 왁스

신차 구입 후 차량 하부의 부식을 막고자 언더코팅

을 하기도 한다. 이때 이너왁스까지 시공을 하면 자

동차의 하부 강판 안쪽의 부식까지 예방할 수 있다.

예전에는 언더코팅과 병행했던 작업이었다면 요즘 

차량은 언더코팅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출고되

는 경우가 많아서, 이너왁스만 추가로 시공하는 경

우가 많다. 차체 하부 외부 부식은 언더코팅으로 예

방할 수 있지만, 프레임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식까

지 막으려면 이너왁스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좋다.

하지만 언더코팅이나 이너왁스도 만능은 아닙니

다. 염화칼슘이 묻어있는 눈길이나, 빗길 주행 이후

에는 하부세차까지 꼼꼼하게 해야 부식 걱정 없이 

차량 운행이 가능하다.

◈ 유리막 코팅 & 자동차 보호필름

처음 구입한 새 차를 처음 모습 그대로의 외관 유

지를 위해 유리막 코팅 혹은 자동차 보호필름 부착

을 하기도 한다. 

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외관 도장 면에 아주 얇은 

유리막을 도포하여 차량 광택을 유지하는 방법이

다. 유리막 시공을 하면 도장 면의 광택을 유지해 주

고, 새똥이나 나무 수액 등의 각종 오염물로부터 차

량 외관을 보호해 준다.

다만,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

지속 기간이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다. 또한, 유리막 

코팅 전에 외부 이물질 제거, 광택 잔여물 제거 등 사

전 작업에 따라 시공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

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.

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액정을 보호하기 위한 

필름을 붙이듯이 자동차 외관도 필름으로 보호할 

수 있다. 이 필름은 보통 PPF(Paint Protection Film)

라고 불리는데 초탄성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투명한 

필름으로 많이 시공한다.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인

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반투명 유색 필름도 있다. 

지동차 외관 보호용 필름 부착은 자동차 래핑과는 

다르다. 래핑은 단순히 자동차의 색상이나 디자인 

변화만 가능하고 차량 보호가 되지 않는다.

자동차 보호필름은 흠집이나 외부 물질로부터 자

동차를 보호할 수 있다. 주행 중 날아오는 돌이나 기

타 이물질의 잔 흠집 방지에 도움이 되며, 산성비로 

인한 차량 부식도 방지할 수 있다. 다만 시공 비용이 

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. 

◈ 문 콕 방지를 위한 도어 가드

주차 후 자동차 문을 열다 부주의로 옆에 주차된 

차를 받는 경우가 있다. 내 차나 받힌 차나 훼손되지 

않았다면 다행이지만 특히 받힌 옆 차에 흠집이 남

는 경우도 있다. 이럴 때를 대비해 문 콕 방지 도어 가

드(프로텍터)를 장착하면 좋다. 미국에서는 자동차 

도어 가드를 장착한 차량을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

다른 차를 위한 배려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

먼저 장착해도 좋을 듯하다.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

태의 도어 가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.

새로 구입한 자동차 오래 타고 싶다면? 

 ▲ 자동차 창문 틴팅 작업 모습. 사진= shutterstock

▲ 이너왁스 시공을 하면 차량 하부 안쪽까지 부식을 막을 수 있다.

▲ PPF 부착 작업 모습. 사진= shutterstock

▲ 자동차 도어 가드를 장착한 차량 모습


